
문화재재난
국민행동요령



큰소리로 주변에 화재발생을 알립니다.

비상벨이 있다면 누릅니다.

119에 신고하여 주소와 

화재상황을 알립니다.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진 후,

손잡이를 잡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하여,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할 때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불이 천장으로 옮겨 붙기 전

화재시 행동요령

00마을
30-2번지인데요,
부엌에 화재가
났어요.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붙잡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방석이나 옷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뉴스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흔들림이 멈췄을 때

대피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지진으로 흔들릴 때

지진시 행동요령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확인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창문, 비닐하우스 등은 단단히 고정합니다.

손전등을 준비하고, 가족과 실전 대피방법을 

논의하며 외출을 자제합니다.

집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서

막힌 곳을 뚫어줍니다.

태풍이 오기 전

태풍예보 시

태풍을 대비하려면

태풍주의보 시

태풍시 행동요령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응급약품, 손전등,

비상식량 등을 구비하여 대피를 준비합니다.

주변의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하수도에서 물이 나오면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니다.

대피할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둡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 우려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침수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OFF’에

 있는지 확인 후, 기술자의 안전 조사가

 끝나면 사용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밀려들 때

홍수를 대비하려면

홍수가 지나가면

홍수가 오기 전

홍수시 행동요령



문화재 화재시 
초기대응 요령

화재 최초 발견자 행동요령

화재발견(인지)

119 신고

초동조치

1

2

3

  소방차가 화재발생 지역으로 진입하도록 정확한 위치를 말한다.

  비상연락망에 의한 상황전파(유관기관, 자위소방대)

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침착하게 알려준다.

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진화

  소방서 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문화재 보호조치

	 ▶ 상황전파 : 자위소방대 집결

	 ▶ 소방차 도착 이후 지휘권 인계 및 협조

	 •산불화재의 경우 지자체 지휘권 인계 협조

  발견자 스스로 진화 가능

  발견자가 스스로 진화 불가능

자체 진화
(최초발견자)

진화 작업 사고발생 신고

119 신고 상황 전파 초동 진화 문화재 소산



소
화
전

“문화재 현장에 소화전,

 CCTV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

0101
다함께 !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혹시 있을 재난에 대비하고”

0202

맞춤형으로 !

“문화재 현장별로 기상예보,

 산불위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0404

One
System

지자체 문화재청

문화재 현장

“분산된 문화재 안전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

0303

연 4회

“전문기관과 힘을 합쳐

문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

0505

문화재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위협받는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문화재 안전 골든타임



문화재 안전수칙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 010-9387-4931 (042-481-4822)

국립공원관리공단(상황실) | 033-769-9600

산림청 산불상황실 | 042-481-4119

화재신고 (국번없이) | 119, 112

문화재 유적지와 주변 산책로, 등산로 등을 이용시에는 성냥, 

라이터등 인화 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문화재구역 전체가 금연구역 (문화재 보호법 제14조4 법적 

의무사항)

문화재 주변의 입산 통제구역으로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산불 또는 화재를 발견하면 112 또는 119로 빠르게 신고합니다.

문화재 안전사고 위해요소 발견 및 사고시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합니다.

문화재 주변 등산시 안전사고 발견 이나 사고시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119로 빠르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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